
LNG선 수주활동 활기 되찾는다
삼성중공업 , 9월초 6척 10억달러 계약 … 현대중공업도 협상 박차

2002년 들어 주춤했던 LNG선 수주가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9월초 중동의 카타르로부터 LNG선 6척을 약 10억달러에 수주하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수주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 9월초쯤 척당 1억6000만-1억7000만달러에 최대 6척

을 수주하는 최종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수주계약을 체결하면 국내 조선업계는 연초 대우조선해양이 LNG선 5척을 9억1000만달러에

수주한 것을 포함해 모두 11척을 수주하게 된다.

현대중공업도 현재 몇건의 LNG선 수주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국내 조선 3사는 총 29척이 발주된 세계 시장에서 21척을 수주해 LNG선 시장을 싹쓸이하다시피 했

다. 대우조선이 10척을 수주한 것을 비롯해 현대중공업은 6척, 삼성중공업은 5척을 각각 수주했다.

LNG선 수주물량 확보가 이어지면서 현재 대우조선은 2005년까지 도크가 거의 꽉찬 상태인 반면, 현대중공

업과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도크 여유가 많아 향후 수주에 큰 부담이 없다.

조선업계는 2001년 예상외로 많은 물량이 발주됐기 때문에 2002년에는 절대물량이 다소 줄어든 측면이 있

지만 시장자체는 호황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LNG가 환경오염이 덜한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고, 원유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LNG선 발주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국내 조선3사가 새로운 개념의 LNG선을 개발했거나 개발해 신규 수요창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채굴한 LNG를 액화하고 기화하는 설비가 필요없는 신개념 CNG선을 개발키로 했다. 2002년

말까지 설계기술을 확보하고 2003년 초에는 미국에서 관련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대우조선은 별도의 LNG 하역설비를 없앤 LNG-RV선을 2002년부터 건조하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전기에너

지 추진방식의 LNG선 건조기술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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